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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要內容

▣ 이라크전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전쟁양상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, 전세가
연합국에 유리하면 하락하고 불리하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開戰 직후에는 불확실성의 해소와 단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급속히 하락
했으나, 24일 이후 전쟁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자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
었음.

- 3월 27일 현재 국제유가(WTI 최근월 선물)는 전쟁 직전인 3월 19일의 29.4달러에
비해 1달러(3.4%) 상승한 30.4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▣ 나이지리아에서 유혈종족분쟁이 격화되어 23일 이후 일일 약 80만 배럴의 원유생산
차질이 빚어졌는데, 이것도 최근 유가상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음.

▣ 당분간 유가는 매일의 전쟁 양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전황에 큰 변화
가 없는 한 다음주에는 28∼32달러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.

▣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지 못한 채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3개월 이상의 장기전
이 분명해질 경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0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음.

▣ 전쟁 양상 외에 이라크 유정파괴, 나이지리아사태, OPEC국가의 증산, 전략비축유
방출 여부 등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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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제유가 동향

가. 전쟁의 전개양상과 유가 변동

□ 이라크전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전쟁의 전개양상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

는데,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면 하락하고 불리하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

있음.

- 3월 27일 현재 국제유가(WTI 최근월 선물)는 전쟁 직전인 3월 19일의 29.4달

러에 비해 1달러(3.4%) 상승한 30.4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□ 開戰 직후에는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와 단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

제유가는 급속히 하락했으나, 이라크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될

조짐이 나타나자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
- 開戰 후 이틀 간은 단기전 기대감과 중동산 원유의 정상적인 공급 소식으로

유가는 8.3% 하락하여 3개월 만에 27달러 이하로 내려갔음.

- 그 후 이라크 남부와 바그다드 인근에서 전투가 격화되자 24일부터 유가는

상승세로 반전되어 4일 사이에 3달러 이상 상승하여 다시 30달러를 초과하였

음.

전쟁발발

- 1 -



나. 원유 수급상황의 변화

□ 이라크산 원유는 개전 후 수일 만에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생산도 크게 감소

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그 결과 현재 일일 약 200만 배럴의 이라크산 원유가

국제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□ 아프리카 최대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혈종족분쟁

이 격화되어 석유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23일 이후 일일 약 80만 배럴의 석유

수출이 감소하였음.

- 나이지리아는 OPEC 전체 산유량의 약 8%에 해당하는 일일 약 200만 배럴의

석유를 생산하고 있음.

- 나이지리아 사태는 이라크전의 장기화 조짐과 더불어 24일 이후 유가상승을

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.

□ 장기총파업으로 1월에 일일 약 60만 배럴로 급감했던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

량은 최근 약 280만 배럴로 증가되어 파업 전의 300만 배럴에 거의 도달하였

음.

2. 국제유가 전망

□ 현재는 이라크전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므로 당분간 국제

유가는 매일의 전쟁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라크전의 전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음주에 국제유가는 전황에 따라 2

8∼32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됨.

-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지 못한 채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3개월 이상의 장

기전이 분명해질 경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0달러에 근접할 가

능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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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쟁 양상 외에 이라크 유정파괴, 나이지리아사태, OPEC국가의 증산, 전략비

축유 방출여부 등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

수 있음.

- 현재 이라크 유정파괴는 예상했던 것만큼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, 전후 3개월

정도 지나면 이라크 원유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

- 나이지리아의 유혈분쟁은 현재 일단 중단된 상태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4월 18

일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석유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소 시일이 필요

할 것으로 예상됨.

- OPEC 회원국들은 開戰 후 이미 쿼터를 크게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

관측되며, 유가가 목표밴드 상한선인 28달러를 계속 초과하면 공식적인 증산

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.

- 개전 전부터 유가가 하락추세를 보임으로써 미국은 걸프전과는 달리 전략비축

유 방출을 결정하지 않았는데, 장기전이 확실해져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비축

유 방출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유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

것으로 예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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